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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04년에는 경영투명성 보장
최태원 회장, 사내통신망에 입장 표명 … “경영복귀 선언”으로 해석

최태원 SK 회장이 12월30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경영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30일 SK 사내통신망 게시판에 띄운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담보 확보 등

을 통해 SK네트웍스 출자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수립

하거나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대표이사 회장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 시기는 IMF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

해 있었고 수출 위주의 관행에서 잉태된 SK글로벌의 누적된 부실문제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상황이었다”고 토

로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어 “당시는 그룹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현실이었으며 더이상 영업활동을 통

한 이익창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외

자유치 등 재무적 해결방안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외적 환경으로 성사단계에서 좌절됐다”고 털어놓

았다.

이에 따라 “불행히도 이같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채 거두기 전에 SK 사태가 발생하게 됐으며 임직원 여

러분들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CEO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

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아울러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현재 SK가 직면

하고 있는 모든 난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돼있다고 다짐했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사내통신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향후 회사 경영방침을 밝힌 것을 본

격적인 경영복귀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9월 보석으로 출감한 이후 수시로 회사에 출근하면서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

쟁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해왔으나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해 경영일선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현재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오너로서 해가 바뀌기 전에 임직원들에

게 고민했던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한편, 향후 회사경영에 임하는 입장과 각오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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